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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원셀론텍, 세포치료제 임상 확대
골괴사증 대상 연구자 임상시험 승인 … 합병 이후 임상시험 박차

세원셀론텍(회장 장정호)이 자기유래 뼈세포치료제 <오스템>의 임상 확대로 침체된 바이오산업에 활력소가 

되고 있다.

세원셀론텍에 따르면,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김정숙)은 2006년 1월3일 <오스템>의 골괴사증 대상 연구자 

임상시험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오스템>의 연구자 임상시험은 강남성모병원 김정만 교수팀에 의해 1월부터 이루어지며 <오스템>의 상용

화를 앞당겨 난치성 골질환 치료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또 자기유래 연골세포치료제 <콘드론>의 족관절 연골결손 연구자 임상시험도 식약청으로부터 2005년 12월6

일 승인받아 1월부터 실시되며 상용화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세원셀론텍은 2005년 10월 세포치료제 전문벤처 셀론텍과 플랜트 설비 및 유압기기 전문기업 세원E&T의 

합병으로 탄생했으며 5조원에 달하는 세계 골재생 관련 치료제 시장공략을 위해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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